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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수입차 시장으로 번진 ‘소형 SUV 전쟁’

지프 ‘뉴 지프 레니게이드’ 혼다 ‘뉴 HR-V’

재규어 ‘E-PACE’렉서스 ‘UX’

수입차 시장에서도 요즘 소형 SUV 전
쟁이 치열하다.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
는 엔트리 모델 역할을 소형 SUV가 담당
하면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
다. 크기는 작지만 각 브랜드 고유의 특징
과 장점을 고스란히 담아 매력을 극대화한
대표적인 소형 SUV들을 살펴봤다.

뀫오프로드최강자,지프 ‘뉴지프레니게이드’
지프 ‘뉴 지프 레니게이드’는 유니크하

면서 콤팩트한 박스형 디자인이 매력인 소
형 SUV다. 브랜드에서 크기는 가장 작지
만 오프로드 성능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
다. 9단 자동변속기와 지프 셀렉-터레인
지형설정 시스템을 갖추어 어떤 도로에서
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. 리미티드
하이 2.0 AWD 터보 디젤 모델에는 동급
최초로 로우-레인지 기능을 적용, 20:1의
크롤비(crawl ratio)를 통해 동급 최강의
험로 주파력을 제공한다. 가격은 3390만∼
4340만 원이다.

뀫크로스오버 SUV, 혼다 ‘뉴 HR-V’
혼다코리아는 5도어 크로스오버 SUV인

‘뉴 HR-V’를 선보였다. 혼다가 자랑하는
혁신 기술인 ‘센터 탱크 레이아웃’ 설계를
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승차공간과 적재
공간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. 뒷좌석에 적
용된 팁-업 방식의 2열 매직 폴딩 시트 기
능을 통해 화분, 캐리어, 유모차 등 수직으
로 세워 실어야 하는 물건을 2열 승차공간
에도 적재할 수 있다. 1.8리터 직렬4기통 i-

VTEC 엔진과 무단 변속기(CVT)를 조합해
연비(복합 11.7km/L)도 준수하다. 3가지
모드로 변환되는 멀티 앵글 후방카메라와
힐 스타트 어시스트(HSA), 급제동 경보 시
스템(ESS) 등 다양한 안전 보조 시스템도
탑재했다. 가격은 3190만 원이다.

뀫연비의 제왕, 렉서스 ‘UX’
렉서스 브랜드 최초의 콤팩트 하이브리

드 SUV인 UX는 새롭게 개발된 GA-C(Gl
obal Architecture-Compact) 플랫폼을
적용해 날카로운 핸들링 성능과 뛰어난 승

차감을 고루 만족시키는 것이 특징이다.
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연비에서는 경쟁 모
델이 없다. 효율성을 추구한 2.0리터 직렬
4기통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
해 2륜 구동 모델 기준 16.7km/L라는 매
력적인 복합 연비를 달성했다. 긴급 제동
보조, 차선 추적 어시스트, 다이내믹 레이
더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사양도 출시했
다. 가격은 4510만∼5410만 원이다.

뀫최강 퍼포먼스, 재규어 ‘E-PACE ’
재규어는 고성능 브랜드답게 작지만 강

력한 퍼포먼스를 갖춘 사륜구동 SUV E-
PACE 2.0 디젤 모델을 선보였다. SUV지
만 스포츠카 DNA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
과 핸들링 성능이 특징이다. 안정적인 코
너링에 도움을 주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과
한계 상황에서도 차체를 유지해주는 다이
내믹 스태빌리티 컨트롤 시스템을 전 모델
에 기본 탑재했다. 최고 출력 180마력, 최
대토크 43.9kg.m의 강력한 퍼포먼스를
갖췄으며, 복합 연비는 12.4km/L다. 가
격은 5450만∼6410만 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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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크 vs 실내공간 vs 연비 vs 퍼포먼스
<지프 ‘뉴 지프 레니게이드’> <혼다 ‘뉴 HR-V’> <렉서스 ‘UX’> <재규어 ‘E-PACE’>

레니게이드, 박스형 디자인 매력적
뉴 HR-V, 넉넉한 승차·적재 공간
UX, 하이브리드 연비 경쟁력 강점
E-PACE, 스포츠카DNA완벽이식

기아자동차는 6월 사전계약을 실시하는
준대형 세단 K7 페이스리프트 모델 K7 프
리미어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기술 ‘카투

홈’(Car to Home)과 힐링 사운드 ‘자연의
소리’를 탑재한다고 9일 밝혔다.

카투홈은 차 안에서 간단한 음성명령으
로 집의 조명, 플러그, 에어컨, 보일러, 가
스차단기 등의 홈 IoT(사물인터넷) 기기를
제어하는 기술이다. 다양한 IoT 기기들을
묶어 일괄 작동할 수 있도록 한 ‘외출 모드’

와 ‘귀가 모드’를 제공한다. 외출과 퇴근
각 모드 별로 홈 IoT 기기 작동을 설정하면
한 번의 터치나 음성 명령으로 동시에 제
어할 수 있다.

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
운전을 하도록 돕는 ‘자연의 소리’ 기능도
세계 최초로 적용했다. 소리의 자극이 잠재
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서브리미널 (Sublim
inal) 효과와 함께 안정적 뇌파 발생을 유도
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

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.
생기 넘치는 숲, 잔잔한 파도, 비 오는 하

루,노천카페,따뜻한벽난로,눈덮인길가
등 6개 테마로 구성했으며 음향 전문가들
의 자문을 거쳐 자연에서 직접 녹음한 음원
을 바탕으로 구성했다. 운전 중 졸음이 올
때는 ‘생기 넘치는 숲’ 소리를 듣고, 교통체
증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는 ‘비 오는
하루’ 테마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다
안전한주행을가능하게한다. 원성열 기자

기아차 K7 프리미어, 차와집을연결하다

홈 IoT기기 음성제어 ‘카투홈’적용
졸음예방 ‘자연의소리’기능도 눈길

르노삼성자동차가 10일부터 인기 중형
SUV인 QM6 LPe(LPG 엔진 버전)의 사전
계약을 시작한다. 국내 중형 SUV 시장에
서 유일한 LPG 모델이어서 소비자들의 관
심이 크다. QM6 LPe는 LPG 탱크를 트렁
크 하단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탑재하는
도넛탱크(DONUT TANK)를 적용해 중형
SUV 특유의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
가솔린과 동일한 수준의 정숙성 및 드라이
빙 퍼포먼스를 갖춘 게 특징이다. 도넛탱
크 용량은 75리터로 80% 수준인 LPG
60리터를 충전했을 경우 500km 이상 주
행이 가능하다.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
산까지 주행할 수 있다.

안전성도 뛰어나다. 신차안정성평가(K
NCAP) 충돌안전성 1등급을 획득했고 도
넛탱크 마운팅 시스템 개발 기술특허를 통
해 차량 사고 시 2열 시트의 탑승객 안전
성도 확보했다. 성능도 준수하다. 3700rp
m에서 19.7kg.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해
도심 주행에서는 경쾌한 가속 성능을 누릴
수 있다. 3세대 LPI 방식 엔진을 채택해
주행성능뿐 아니라 겨울철 시동불량 우려
도 해소했다. 가격은 2376만∼3014만 원
이다. 원성열 기자

LPG 심장 단 ‘QM6’
오늘 사전계약 돌입

르노삼성 ‘QM6 LPe’


